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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그 중의 한 개는 일본 상공을 거쳐 북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발사 4분에 아베 총리는 그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았고 일본과 미국은 즉시로 긴급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일은 유엔 안보리의 긴급 소집을 요구했고 안보리는 만장 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옵숀이 테이블에 놓였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성명이 있은 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접경 도시인 불리디보스크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피 한 시만은 1,500 명이었다고 영국의 데일리스타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즉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엄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본도 혹가이도 (北海島)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서울에서 쓰고 있는데 서울 시에는 공포의 분위기가 전혀 없음에 저 자신도 놀랬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를 건너 태평양에 떨어지는 빌사 실험을 한 즉시 지금까지 실행한 어떤 핵폭탄보다 강한 핵폭탄 투하 실험을 네바다주의 토노파 실험지대에서 실시했습니다. 물론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 실험용 핵폭탄이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실험한 미국의 핵폭탄은 그 정확도가 최고도로 면밀하기 때문에 실제로 핵폭탄을 목표를 향해 투하한다 해도 민간인 피해는 최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핵폭탄은 B61-12 폭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8,000명의 병력에 인원과 군 장비를 더 증파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정화하게 추적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오전 5:58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것은 혹가이도 상공을 6:06분에 통과했고 6:12분에 일본 본토로부터 1,180 킬로메타 동쪽 지점의 태평양에 떨어졌다.” 한국 정부는 그런 추적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이 미사일 추적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북한의 미사일 

비행에 관하여 상세한 보도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는 199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관련국가들이 성급히 행동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자제하는 힘을 합치자고 중국정부의 대변인 화 춘잉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사일 소요사태는 국제 금값을 0.9% 상승시켜 온스당 $1,322.41로 마감했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1% 하락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금년 들어 18번째 발사였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음 핵실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정보당국이 사사하고 있다고 하니 북한의 제재가 극심한 악화의 길로 나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끝  
